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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뜨거운 사랑 고

백을 

드렸고 주님과 황홀한 사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가치성과 귀함, 중요성을 깨닫게 되

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치성을 깨달은 자, 귀함을 깨달은 자

에게 

말해 주겠노라.” 말씀하시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사랑한다. 안녕. 

나 예수다.

전지전능한 만왕의 왕이신 

나 주 예수다.

오늘 마음의 중요성과 그 가치성에 대해 

말해 주겠노라.

사랑아, 

마음으로 나와 뜨거운 사랑의 시간 나누었지?

정녕 행복한 시간, 황홀한 시간이지 않았느냐.

그로 인해 너는 마음의 중요성과 가치성, 

깨닫게 되지 않았느냐.

(“네, 예수님. 마음이 금단의 열매라 하셨는데

말씀으로 들었을 땐 정말 그렇다고 알고 

이해하기만 하였지, 이렇게 실감나게 경험을 하게 

되니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마음이 금단의 열매다. 

육의 금단의 열매는

선악과 동산 중앙의 과일이다.

하지만 영의 과일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 주면 몸 준 것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너와 내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기 때

문이다.

육의 금단의 열매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마음에 나 예수가 들어가 

너와 하나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찾고 찾으

며

그 마음을 가진 자 가운데 나는 역사한다.

나 예수가 너에게 들어가 역사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 

너의 그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담아서는 안 된

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 갔는데 

다른 한 남자와 사랑을 하고 있는 격이다.

그리하면 어찌 내가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눌 수 있

겠느냐.

금단의 열매인 그 마음을 

진정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말며 

언제나 나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담아야 한다. 

너의 마음에 나 예수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나 예수의 사랑으로만 온전히 채워야 하

느니라.

네가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하루를 살아갈 때 

나 예수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이 간절하다가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마음을 뺏기고

나의 사랑을 잃게 되지 않았느냐...

진정 그 마음의 귀함과 중요함을 깨닫고 알며

매 순간순간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하느니라.

(“주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건가요?”)

너의 마음, 곧 나 예수를 생각하며 

온통 나 예수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하느니

라.

마음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단다. 

그리고 너의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

거나 

너의 마음을 뺏겼다면 얼른 회개하여 

나 외에 채워진 그것들을 모두 버려야 하느니라.

그래야 내가 들어가 역사할 수 있다.

온전히 깨끗이 비워야 하느니라.

세상의 남녀를 보았을 때도 



열렬히 사랑하는 자에게만 

자신의 모든 몸과 마음을 바치고 사랑하며 허락한

다. 

그와 같이 너희도 절대 너희의 신랑인 나 예수 외

에는 

어떤 것에도 몸과 마음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나 예수의 사랑만이 가득 차고 넘쳐야 하느니

라.

이성뿐만이 아니라 돈, 명예, 물질과 

모든 자신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과 

그 밖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낙을 누리고 살라고 선생 통해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이다.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최우선시하고 좋아하며

사랑하는 것 우상으로 본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나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준 것이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물 흐르듯 너무도 쉽게 흘러 버리는 너희의 마음이

다. 

마음을 주관하며 다스려야 하느니라.

늘 생활 가운데 그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려 

나에게만 오직 나 예수에게만 

너의 마음을 허락해 다오.

너의 마음은 곧 내 것이 아니더냐.

네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 예수가 아니더냐.

너의 마음 오직 나 예수에게 맡기어라.

나 예수에게만 다오.

그리하여 정말 대 사랑의 역사 이루자꾸나.

마음을 잘 잡지 못하여 

모든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

그 모든 것 너에게 달려 있다.

나 예수가 친히 네게 가르쳐 주며 일러 주었으니 

더 깊이 기도하고 깨달아

진정 이 말씀을 뼛속 깊이, 마음 깊이 

새겨듣길 바라고 원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해.

마음 다해 나를 불러라.

내게 사랑 고백하여라!

안녕.

진정 너를 사랑하는 주 예수니라.


